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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아트프로젝트는 오는 12월20일까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전시장에서 현대

회화 작가 앤드류 다드슨(39)의 아시아 최초 개인전 '그린 피스'(Green Peace)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회화, 사진, 화분에 담긴 나무들에 색을 입히는 실험 등을 통해 도

시와 교외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17여점의 작품들이 소개되는데, 작가는 이를 통해 인간이 자연에 남기는 흔

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회화 작업들은 주로 드로잉으로 시작해 물감을 겹겹이 쌓거나 때로는 흙, 모래

를 층으로 덮어 지형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다.

인간이 자연에 남긴 흔적들…앤드류 다드슨 개인전 '그
린 피스'

313아트프로젝트서 12월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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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작업들은 지난 여름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빈 주차장 공간 안에서 진행

됐다. 자갈과 부서진 돌무더기로 덮인 메마른 평지는 여러 종류의 잡초, 스스로

자란 식물들이 자리를 되찾아가는 자생지가 돼 새롭게 성장하는 생태계를 형성

했다. 

작가는 그 공간 안에서 각기 다른 식물들이 모여있는 작은 영역에 집중하며 흙

에서 추출한 안료로 식물들을 착색했다. 자연의 보전에 대한 상징적인 이 작품

은 인간의 개입 없이 왕성하게 자라나는 야생식물들의 생명력을 상기시킨다.

또한 전시에는 색상이 입혀진 식물들이 배치된다. 채색된 초록 줄기와 잎은 시

간이 지나면서 물감층을 탈피하고 자라난다. 전시명도 환경운동에 관한 생각을

다시 떠오르게 한다.    

전시 관계자는 "작가는 이런 점들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미래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게 한다"면서 "변동하고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이 우리에

게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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